
50돌 한국불교학회, 불교학 미래 조명 국제대회 연다
11월 3~4일 동국대 일원서 ‘문명전환기 한국불교학’ 주제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사)한국불교학회

(회장 백도수)가 문명전환기 한국불교학의 역할

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한국불교학회는 11월 3~4일 동국대 일원에서 

‘문명전환기 한국불교학, 새로운 미래를 잇다’

를 주제로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

최한다.

1973년 7월 7일 동국대 불교대학에서 창립한 

한국불교학회는 최초의 불교학 전문 학술단체

로, 창립 이후 명실상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학회로 발전해왔다. 창립 당시 홍정식 교수가 

초대회장을 맡았으며, 이운허·조명기·김동

화·장원규·최범술 등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학회지 〈한국불교학〉은 1975년 창간된 이래 

최근 100집을 발간함으로써 국내 최고 권위를 자

랑하는 불교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춘·

추계 학술대회, 춘·추계 워크숍을 통해 불교학

술 담론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학 

대중화를 위한 강좌도 개설·운영하고 있다.

창립 후 반세기 동안 한국 불교학계를 이끌어 

온 한국불교학회가 개최하는 창립 50주년 학술

대회는 한국불교 연구의 현재를 진단하고 나아

갈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들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세계 불교 연구 동향을 살필 수 있는 해외 

석학들의 초청 강연이 진행돼 눈길을 끈다.

인도불교 전문가인 폴 해리슨(Paul Harr 

ison)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는 ‘무착부터 함

허득통까지-〈금강반야바라밀경〉의 주석 전통

에 관한 고찰’을, 린챈궈(林鎭國) 대만 정치대

학 철학과 명예교수는 ‘공성과 카르마의 세속주

의’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유식학 석학인 야마베 노부요시(山部能

宜) 일본 와세다대 문학부 교수는 ‘선정에 있어

서 심상관의 고찰: 아뢰야식설의 관점으로’를, 

모로 시게키(師茂樹) 일본 하나노조대 문학학

부 교수는 ‘대화의 철학: 교상판석과 불교논리

학의 현대적 의의’를, 모리야 토모에(守屋友江) 

일본 남잔대학 남잔종교연구소장은 ‘국경을 초

월한 불교사에 대해-동아시아와 북미에 걸친 

불교와 이민’을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한국불교학회를 

이끈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와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평래 명예

교수는 ‘한국불교학회의 반세기 회고, 그리고 

나아갈 길’을 주제로, 김용표 명예교수는 ‘종교

불학의 학문적 성격과 해석학적 과제-문명전환

기의 불교연구 지평 확대를 위한 시론’을 각각 

기조강연한다.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다채로

운 주제의 학술 논의들이 이뤄진다. 학술대회에

서는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유식불교 △불

교인식론 △동아시아불교 △인도철학 △불교와 

마음철학 △불교와 문화예술 △현대사회 윤리

와 계율 △한국불교학의 나아갈 방향 등 9개 분

과에서 44명의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논문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 앞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학회 

발전에 앞장선 故윤용숙(실상화) 보덕학회 설

립자와 김영태(제10~12대 학회장)·권기종(제

15대 학회장)·김선근(제18대 학회장)·김용표

(제19~20대 학회장)·권탄준(제21대 학회장)·

성운 스님(제22대 학회장)·혜거 스님(한국불

교학회 명예고문)에게 공로패가 수여되며, 자현 

스님(월정사)과 김영미 부산대 교수에게 감사패

가 전달될 예정이다.

제3회 탄허학술상 시상식과 봉은사 국악관현

악단의 축하공연, 환영 리셉션 등도 진행된다.

백도수 한국불교학회장은 “지금 세계는 뷰

카(VUCA)로 특징되는 급변하고(Volatility), 

불확실하고(Uncertainty), 복잡하며(Comp 

lexity), 모호한(Ambiguity) 문명의 대전환기

에 직면해 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의 조류 속

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류의 미래를 통찰하는 

비전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

하며 “이 같은 문명전환기에 불교학이, 불교교

단이, 불교신자가, 불교학자들이 모색해야 할 인

간의 가치와 정신, 윤리, 사상의 향방은 무엇인

지를 살피기 위해 창립 50주년 학술대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류문명사의 대전환기에 불교가 나아

갈 방향과 시대 혁신을 리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모색하며 세계 저명한 학자들과 국

내 학자들이 각자의 연구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우리 한국불교학이 문명의 신질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번 학술대회

를 통해 함께 고찰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시

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평래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집행위원장은 

“동국대 불교대학이 중심이 돼 1973년 출범한 

한국불교학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명실상부 한

국불교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 성장했다”고 자

부하며 “이제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 조

류 속에서 한국불교의 지향점을 살펴봐야할 시

기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 지향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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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청룡사 비로자나괘불도’ 통도사 나들이 

통도사 성보박물관, 내년 4월 14일까지 전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개산대재 

1378주년을 기념하며 통도사성보박물관 1층 괘

불전에서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를 전시한다. 전시기간은 10월 21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이며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는 하

단의 화기를 통해 1806년 조성된 작품으로 밝

혀졌으며, 총 5명의 화승들이 참여해 제작했다. 

화면의 세로 길이가 5m로 현존하는 괘불 중에

서는 비교적 작은 크기에 속하며, 너비 약 43cm

가량의 삼베 8매를 이어 화폭을 마련했다. 

화면에 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모니불

을 입상으로 채워 그렸는데, 지면으로부터는 

구름이 수직으로 피어오르고 천공에도 색색의 

구름이 횡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하늘로부터 강

림하는 듯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의 비

로자나불은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두 손을 가

슴 앞으로 모아 지권인(智拳印)을 결하고 있

다. 지권인을 결한 모습이 독특한데, 오른손으

로 감싸 쥔 왼손의 두 손가락 끝이 보이게 표현

하였다. 양 손목에는 원형의 느슨한 붉은색 팔

찌를 하고 있는 점도 색다르다. 높이 솟은 육계

(肉髻)의 정상 계주(髻珠)로부터 두 줄기의 상

서로운 기운이 양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양쪽의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 역시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중앙의 비로자나불보다 반 발

짝 앞에 선 것으로 배치하였다. 보관을 쓰고 설

법인을 취한 노사나불의 모습은 석가모니불이 

정각(正覺)을 이루었을 때 노사나불로 나투시

어 〈화엄경〉의 내용을 처음으로 천신과 보살

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이 내용

을 다섯 비구에게 처음 전할 때는 석가모니의 

모습으로 설하여, 각 근기에 따라 모습을 나타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개관 이래 매년 2회

에 걸쳐 괘불탱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매년 개산대재에 맞춰 괘불을 헌

괘하여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많은 불자들에

게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성보박물관, 제5회 동국문화예술회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층 기획전시관서 30여점 전시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환응)이 

10월 24일 박물관 내 2층 기획전시관에서 제5

회 동국문화예술회전을 개막한다. 

이번 전시는 성보박물관 신축 개관 이후 첫 

번째 초대전이며 한국 불교미술 전통계승과 

인재 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작품은 부산시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청원 

스님의 ‘사자상·코끼리상’(목재)과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송천 스님의 작품 ‘국가무형문

화재 80호 자수장’(견본채색), 경상북도 무형

문화재 불화장 김종섭의 ‘옴 오백나한도’(견

본. 선화) 등 30여 점이 전시된다.  

동국문화예술회는 동국대학교 WISE캠퍼

스 불교미술 전공 동문 모임으로 부산시 무형

문화재 제20호 목조각장 청원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학교 정병국 교수, 조해종 교수, 최무상 

교수 등 대표작가들이 주

축이 되어 불교미술의 우

수성을 알리고 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환응 스님은 “범어사 성

보박물관은 불교미술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작

품을 기획 전시하고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획전시관을 마

련했다”며 “첫 번째 초대

전을 한국불교미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변화하

는 시대에 발맞추고 있는 동국문화예술회전으

로 시작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11월 7일부터 

‘한국민화불화지도자협회전’을 진행한다. 한

국민화불화지도자협회는 부산지역의 불교미

술과 민화를 연구 창작하고 후진들을 양성하

는 단체다.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학회는 10월 1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창립 50주년 국제학술대회 일정을 발표했다.

보물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최무상 작가의 ‘약사
여래불’.

이평래, 김용표 명예교수 기조강연서

한국불교학 연구 진단, 방향성 제시

폴 해리슨 등 세계 석학들 초청강연

9개 분과 44명 학자들 연구논문 발표

“문명전환기 韓불교학 역할 모색할 것”

사주와 육효를 
동시에 배우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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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와 육효는 모두 한글로 되어 있으며, 한문은 참고로 기재하였습니다. 기초 

암기 사항만 암기하고 읽으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사주는 120개, 육효 십팔문답은 127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효는 사주에

서 풀지 못하는 승진, 합격, 매매, 송사, 재물운, 사업운, 혼인점, 택일, 이사, 

개업방향, 이사방향, 한해의 길흉월과 한달의 길일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세운·질병·남녀성격의 해설(歲運·疾病·男女性格의 解說)

❶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 = ※관재, 손재, 신액, 관재, 수술, 자연 재앙, 내외불화는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의 무토(戊土)는 임수일주(壬水日柱)의 편관(偏官)으로 

원명사주(源命四柱)에 재살(財殺)이 왕(旺)한데 세운에서 재(財)나 관살운(官殺運)

이 들어오면 ※관재수나 손재수나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관재, 수술, 자
연 재앙은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의 인목(寅木)은 일지신금(日支申金)과 인신

충(寅申沖)으로 세운(歲運)에서 일지충운(日支沖運)이 들어오면 ※관재수나 수술
이나 자연 재앙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내외불화는 ※세운무인년(歲運戊寅年)

의 무토(戊土)는 임수일주(壬水日柱)의 편관(偏官)으로 세운(歲運)에서 일주(日柱)

를 극(剋)하는 운(運)이 들어오면 ※집에서나 밖에서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불화가 많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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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왈 이 괘는 자손

이 어려움에서 어느 

때 벗어날 것인가를 

문의한 점인데 자손

은 손(孫)이 용신(用

神)이라. 오효사화

(五爻巳火) 손(孫)이 

위(爲) 용신(用神)인

데 월건해수(月建亥

水)가 충(沖)하여 월

파(月破)를 당하여 

불리하고 일진인목

(日辰寅木)에 생을 

받아 길하다. 연인

데 육효묘목(六爻卯

木) 원신(原神)이 동

(動)하여 용신사화

(用神巳火)를 생하

고 있어 이는 이생

일파(二生一破)가 되어 용신(用神)이 왕하여 성사가 되므로 어

려움에서 곧 풀릴 것이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어

느 때인가 답 왈 금년(今年)은 묘년(卯年)이니 사년(巳年)에 회

복(回復)할 것이라 하였더니 과연 사년(巳年)에 대획리(大獲

利)하였다. 응(應) 사년(巳年)은 용신사화(用神巳火)가 월파(月

破)를 당하였기 때문에 사년(巳年)은 파(破)를 메우는 년(年)이

기 때문이다.

- 육효 해설 예시문(39p)

이 사주는 임수일주(壬水日柱)가 춘계진

월(春季辰月)에 출생하여 실시(失時)하고 

진중무토(辰中戊土)와 을목(乙木)이 투출

(透出)하여 어느 오행(五行)으로 격(格)을 

잡느냐의 기로(岐路)에 서게 된다. 날짜

상으로 보아 진중(辰中)에는 을목(乙木)

이 사령(司令)하므로 시상을목(時上乙木) 

상관(傷官)으로 격(格)을 잡는다. 그러므

로 상관격(傷官格)이며 사주에 재살(財

殺)이 태왕(太旺)하다. 다행히 임수일주는 자좌신금(自坐申金)에 장생(長生)하여 종

(從)하지 않으며 살인상생(殺印相生)으로 금인수(金印綬)가 용신(用神)이며 수비견겁

(水比肩劫)은 희신(喜神)이 된다. 이 사주는 남자(男子)의 사주로서 외국어(外國語)에 

능통(能通)하여 국제상사(國際商社)에 근무(勤務)하다가 44세 신유대운(申酉大運)이 

잘 들어와 승승장구(乘勝長驅)하며 높은 직위(職位)에 승진한 사주다.

- 사주 해설 예시문(382p)

- 사주 해설 
   예시문(383p)


